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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DMZ펀치볼둘레길' 국가 균형
발전 사업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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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구군, 'DMZ펀치볼둘레길' 국가 균형발전 사업 우수사례 선정

[강원 위클리오늘=황규영 기자] DMZ펀치볼둘레길이 2021 국가 균형발전 사업 우수

사례로 선정돼 오는 10월 26일 경북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산림청

과 최창식 DMZ펀치볼둘레길안내센터장이 각각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표창을 수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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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펀치볼둘레길의 우수사례 선정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

열)가 지난 7월 각 부처로부터 우수등급을 받은 지역지원계정 사업을 대상으로 서면

평가 및 전문가 현장실사를 실시해 선정된 결과다.

주민 참여 사례인 ‘DMZ펀치볼둘레길, 특별한 기억과 일상의 회복을 선물하다’ 사례는 

산림청이 숲길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통해 숲길 조성‧관리해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생

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산행 서비스를 제공해 농‧산촌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각급 기관·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DMZ펀치볼둘레길운영·발전협의회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통합관광사업 등을 위한 노력으로 숲길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사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 양구군, 부부 소나무

특히,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사)디엠지펀치볼숲은 DMZ펀치볼둘레길을 위탁운영·관리

하면서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숲 해설사를 고용·운영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지역에서 생산된 유기농 농·임산물을 이용한 웰빙 먹거리를 숲에서 즐길 수 있는 

숲밥 체험과 지역 농가에서 생산한 농·특산물 판매 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DMZ펀치볼둘레길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점심식사로 제공된 숲밥 판매액은 6

천만 원, 장아찌 등 반찬류 판매는 5천만 원, 시래기와 감자 등 지역 농·특산물 판매액

은 약 5억3천만 원에 달한다.

지난 2011년 10월 1일 개통된 DMZ펀치볼둘레길은 올해 5월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국

가 숲길’로 지정됐다. 총연장 73.2㎞에 달하는 DMZ펀치볼둘레길은 평화의 숲길(14㎞), 

오유밭길(21.1㎞), 만대벌판길(21.9㎞), 먼멧재길(16.2㎞) 등 총 4개의 코스로 구성됐다.

평화의 숲길을 완주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4시간, 오유밭길과 만대벌판길은 약 5

시간30분, 먼멧재길은 약 4시간20분 등이다. DMZ펀치볼둘레길 이용은 DMZ펀치볼둘

레길안내센터에 사전에 예약한 후 방문해 안내센터에서 숲 해설사와 함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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